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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리를 베고, 벼를 심는다는 ‘망종’입니다. 밟힐수록 강건해져 마침내 황

금빛 물결을 선사하기 위해, 겨울 보리 싹은 모진 칼바람을 굳건히도 견

뎌왔나 봅니다. 볍씨를 싹을 틔워 모종을 심으며, 돌아올 가을에 또 한 

번 황금언덕을 선사하려 준비하는 분주한 농부의 손실에 다시 감사하는 

계절입니다.

보리가 베어져 나간 자리에, 다시 벼를 심고, 비를 기다리며, 알곡이 차

길 기다리고.. 부모가 자식을 키워 왔듯이..

 무심한 듯 우주의 심오한 이치는 그렇게 이미 준비되어져 있었나 봅니

다. 모자리의 벼가 더욱 푸르러 보이는 6월입니다~~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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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낙상, 예방이 최선입니다.

1. 이동시 보호자와 동행하세요.

2. 바닥의 물기, 통로의 장애물 등으로 인해 낙상이 발
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 

3. 화장실을 이용할 때 낙상의 가능성이 크므로 

취침 전 소변을 보셔야 합니다.

4. 필요한 물건을 가까이 두어 물건을 잡으려다 균형을 
잃지 않도록 하세요.

5. 어지러운 증상이 있을 경우 갑자기 일어나지 마시고 
휴식을 취한 후 일어나세요.

6. 다음과 같이 낙상의 위험이 높으신 분들은 특히 주
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70세 이상 / 낙상 경험이 있으신 분

- 수면제, 진정제, 이뇨제 등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

- 보행 장애, 시력 및 혼미, 어지러움 증이 있으신 분

- 전신쇠약, 시력 및 배설장애가 있으신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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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“쨍” 하고 해뜰 날                  

  강◯◯어르신은 2016년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한 뒤 예후가 좋

지 않아 전신부종과 하지통증이 심해 준와상 상태가 되셨습니다. 스스

로 움직일 수 없어 배우자가 일으켜 앉힌 다음, 식사보조를 하고, 기저

귀를 사용하였습니다. 배우자의 건강도 염려되어 의논 끝에 요양서비스

를 신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. 고** 요양보호사를 어르신께 소개하고 

요양일정을 잡았습니다.

 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한 달이 지나고 다시 방문한 날!  퉁퉁 부어 

누워만 계시던 어르신이 스스로 몸을 일으켜 쇼파에 앉으시는 것이 아

니겠습니까!!!  도대체 어르신께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

  고**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어르신의 부종이 심한 부위에 찜질을 해드

렸으며, 방바닥에 누워 몸을 좌우로 움직이는 ‘붕어운동’을 하도록 권

했습니다. 식사와 찜질, 전신운동을 꾸준히 실천하신 어르신은 서서히 

자리에서 일어나 워커를 이용하여 조금씩 걸으셨고, 요양보호사의 손을 

잡고 2층 계단을 내려와, 드디어 보행보조차를 밀고 마을 산책을 할 수 

있게 되었답니다. 

 
 

   “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다. 모두  

  가 고**요양보호사가 시키는 대로   

  했을뿐이다” 라고 말씀하시는 어르  

  신과 배우자, 요양보호사님의 얼굴  

  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.

   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

     - 고**요양보호사 급여서비스 체험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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